
KCC, 내화도료 3시간 내화구조 인증

KCC(대표 정몽익)는 보와 기둥에 동시 적용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3시간을 견딜 수 있는 내화도료를 국내

처음으로 개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시험을 통과했다고

4월2일 발표했다.

기존제품은 보 또는 기둥 1곳에만 적용 가능했으나 신규제

품은 보와 기둥 모두에 적용할 수 있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

건물 내구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KCC는 강조했다.

친환경 첨가제를 사용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해가스 발

생을 최소화한다는 것도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다.

KCC 관계자는 “내화도료 개발로 일반도료 뿐만 아니라 기

능성 내화도료 시장에서도 선도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게 됐

다”고 자평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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